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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실 여성이 직접 저술한 한글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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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잉군



(이미지 출처: 우리문화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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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미지 출처: 우리문화신문)

션비: 선비(先妣). 돌아가신 어머니

션군: 선군(先君). 돌아가신 아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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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미지 출처: 동아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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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왕의 특별한 배려를 사양하고 신하의 법도를 지킨 사례



(이미지 출처: 동아일보)

16

왕후가 베푸는 다담(茶啖)을 사양하거나 조심스럽게 받아 드신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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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미지 출처: 동아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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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연 줄이고. 지난 번에 가실 때 서후행의 눗말(누이에 대한 말?)을 여

쭈었는데 뒤숭숭한 가운데 결과를 미처 알아오지 못하였는데 너무 보

채니 얌신스러우니 이때 즉시 알아서 회서하십시오. 다리에 돋은 것

때문에 약 맞고 산침을 맞기로 넘어가지 못하니 더욱 섭섭합니다. 둘

째, 셋째, 넷째 누이와 함께 보십시오.

왕후와 아들인 왕이 일상적으로 얼마나 편지를
주고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상황에서는
궁궐 내에서도 편지를 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음.

(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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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902년,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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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도(女行圖)는 인현황후(仁顯王后)께서 손수

이 여행도를 그리시어[슈시도(手寫是圖)], 우리

돌아가신 고조모 민 씨(高祖母 閔氏)를 교육하고

경계하셨다. …(중략)… “숙녀로서 항상 지니고 있

고, 늙어서도 곁에 두어라. 이제 이별하게 되어 이

여행도를 주노라. 이로써 이별 후에 얼굴 보는 것

으로 대신하여라.” (이 말은) 신해년(辛亥)에 호(號)

가 단암(丹巖)인 문충공(文忠公) 신(臣) 민진원(閔

鎭遠)이 썼다고 한다.

임자년(壬子) 초여름에 현손(玄孫) 아무개가 베끼

어 냈다.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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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, 위, , , 경, 셩”이 새겨져 있는 육면체의 주사위를 굴려서
지시하는 대로 칸을 움직여 ‘태임’까지 오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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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르는 말
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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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안에 전하는 보배를 간직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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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하여 청(請)하되 “명성왕후(明聖王后)의 친필(親

筆)이 재동(齋洞) 종가에 있어 대대로 전하는 보장(寶藏:

보물)이 되었사오니 뜻을 잇는 거룩한 마음[계슐지셩의

(繼述之聖意)]으로 친필을 내리시면 집안에 자자손손이

보배로 여길 뿐만 아니라 조정과 민간에 두루 대단하고

도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” 하니 (왕비께서) 신의 말씀

을 좇으시어 손수 글씨를 쓰신[슈셔(手書)] 책 한 권을 내

리시고 교훈하시는 글을 친히 지으시어 충효근신(忠孝謹

愼)을 가문에 전하는 업[가젼지업(家傳之業)]으로 삼기를

간곡히 권하시니....

인여 앙쳥오되 명셩셩모 친필이 동 종가에 겨오셔 셰젼옵 보장이 되어오니
계슐지셩의로 친필를 리옵시면 집안에 손손이 보완올 분 아니와
공에 광졀온 셩되오리다 오니 신의 말을 조츠샤 슈셔 일권 을 리옵시고
교훈오신 글을 친이 짓오셔 튱효근신을 가젼지업으로 신신이 면오시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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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 고전소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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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명여자대학교 소장본 『졀복  장요람』, 『국긔복 소션』

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본 『법복 졀복 』 『국긔복 소션』

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『졀복  장요람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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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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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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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

표지서명: 졀복  장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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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『졀복  장요람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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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본 『법복 졀복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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à왕실 혼례에서 신부의 얼굴을 가리기
위해 사용 (국립고궁박물관 20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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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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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
고전소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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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
고전소설

왕실 여성들이 한글 고전소설을 읽어 왔음은 왕실 여성의 한글편지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음. 

효종의 비 인선왕후(1618~1674)가 시집간 숙명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에서 고전소설 <슈호뎐>, 

<녹의인뎐>, <하븍 니장군뎐>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옴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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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인선왕후가 딸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(1652~1674년, 숙명신한첩 수록>
글월 보고 무양니 깃거며 보  든든 반기□□ □□엄으
로 움즉여 니니 긔운이 엇더고 념며 □□□□ 나리
여 가도 무가 노라 일 드러□□ □가 기리고 잇노
라 네 병 말은 뉴휴셩려 약도 □□ 달리 고티 일도 이시되5
일 드러올 거시니 아니 뎍노라 슈호뎐으란 일 드러와셔 네
혀 보내여라

한글
고전소설

서명. 수호전. 중국의 장편 소설.슈호뎐(水滸傳)
서명. 수호전. 중국의 장편 소설.

슈호뎐 : 중국 장편 소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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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인선왕후가 딸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(1659년, 숙명신한첩 수록>

글월 보고 무양니 깃거며 보  든든 반기노라 그리 나간 디 여러 날이 되

록 아마도 섭섭 무류여 노라 녹의인뎐은 고텨 보내려 니 깃거노라

…(생략)

한글
고전소설

<인선왕후가 딸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(1659~1662년, 숙명신한첩 수록>

글월 보고 무양니 깃거며 보  든든 반기노라 …(중략)…하븍니쟝군뎐 간

다 감역집의 벗긴  자 드러올 제 가져오나라

〈녹의인 전〉을 고쳐 보낸다고

하니 기쁘다.’, ‘〈하북 이장군전〉

보낸다.’라는 내용으로 볼 때, 왕

실에서도 고전소설을 읽었으며

왕실과 사가에서 서로 소설이

오갔음을 알 수 있음.(임치균

20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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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
고전소설 •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낙선재본 고전소설로 불리는 일군의 작품이 존재.

• 본래 연경당에 있다가 옮겨온 것으로 알려진 이 소설들은 조선 왕실에서 읽고
소장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.

• 이런 낙선재본을 조선 왕실의 소설이라고도 칭함.
• 낙선재본 고전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역사적

사건이나 인물들을 다루고 있음.
• 소설을 통해서라도 역사적 지식을 익혔던 것임.
•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소장 인이 찍힌 〈무목왕졍튱녹〉, 〈손방연의〉가

존재 의빈 성씨 등 최소 네 명 이상의 궁녀가 필사한 〈곽장양문록〉이 실재함.
(임치균 20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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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부자(2001)
(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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긔묘년조대비입궐기
• 1819년(순조 19년) 조만영의 딸이 효명세자의 세자빈(훗날 신정왕후 조씨, 조대비)으로

간택되어 입궐하는 과정을 기록한 한글필사본.

• 누가 작성한 것이고 누가 필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.

• 조만영의 집에서 이루어진 간택과정부터 별궁, 궁궐 등을 배경으로 하는 혼례의 전 과정을 적고

있어 신정왕후 조씨의 집안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음. (신희경 김영 2022)

• 간택된 세자빈만 알 수 있는 세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도 하지만, 가례와 관련된 공식적인

기록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세밀한 검증이 필요함.

•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택과정, 간택 후 본궁에서의 생활, 가례와 관련된 복식 등 궁중 생활에 대한

언급이 있어 왕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록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추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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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필사본의 가치” (황문환 2016)

(1) 왕실 한글 문화를 실물로 전하는 자료

(2) 왕실의 의례와 행사 진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

(3) 왕실 인물(특히 여성)의 교양과 독서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

(4) 궁중의 한글 서체를 보여주는 자료

à 왕실 한글 자료의 경우 주 대상이 왕실 여성이므로, 왕실 여성의 한글 자료도
이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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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실 여성 한글 자료의 특징

à 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에 관한 다방면의 한글 자료가 존재

à 한 사람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다양한 한글 자료가 집중된 것은 왕실
여성이 유일함.

신
정
왕
후왕실 발기

한글 편지

사가에서 작성한 혼례 기록

한글본 의궤

[가치]  왕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왕실 생활사를 전하는 자료

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이 실물로 전하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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